
     
             
  

Q1. 사울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, 하나님은 어떻
게 교회를 지켜주셨나요?
(정답: 튼튼한 방패처럼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지켜주셨어요!)

Q2. 우리와 우리 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은 무엇
이 있는지 가족들과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볼까요?

☚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♥부모님을 따라 함께 기도해요♥

사랑하는 하나님!

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

튼튼한 방패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.

힘든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고,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.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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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일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,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우
르르 쾅쾅 소나기가 쏟아졌어요! 처음엔 작은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어봤
지만 너무 작아서 소용이 없었지요.

그때 아빠가 달려오셔서 커다란 우산을 쫙 펴주셨어요. 비가 둑두둑 떨어지
는데, 우산 아래 있는 충일이는 비를 하나도 맞지 않고 뽀송뽀송 안전했답
니다!

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비(어려움)
가 내렸어요. '사울'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감옥에 
가두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.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
에 없었지요.

하지만 사울이 교회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을까요? 
아니에요!
교회는 멋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. 사람들이 흩어졌
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하시며 튼튼한 방패처럼 지켜주셨어요. 오
히려 흩어진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더 많은 새로운 교회가 세워
지게 되었답니다!

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섭거나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걱정
할 필요가 없어요.
아빠가 커다란 우산으로 충일이를 지켜주신 것처럼, 하나님은 힘든 일이 생
길 때 우리를 튼튼한 방패처럼 꼭 지켜주시는 분이거든요. 우리를 언제나 
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지내요!

사 도 신 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같  이

찬 양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다 같 이

말 씀 봉 독 사도행전 8장 1~4절 다 같 이

성 경 이 야 기 방패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설 교 자

말 씀 나 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공 동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주 기 도 문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★ 찬양과 말씀나눔과 공동기도문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
